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면 
주의할 점

2023.01.01.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됩니다. 

당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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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유통·보관 등 식품을 취급

하는 모든 단계에서 철저히 온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는 냉장제품을 

냉장고에 곧바로 넣어야 합니다.

· 냉장 기준(0~10℃) 

· 냉동 기준(-18℃이하)

· 실온 기준(1~35℃)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지난 건
괜찮아

유통기한

향후 몇 년간은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모두 판매·소진될 때까지 

소비기한 표시 제품과 혼재되어 

판매됩니다.

따라서, 보관방법과 날짜확인을 

습관화하고 식품 구매 시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식품별 보관 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첫째,

둘째, 

셋째, 

2022.12.31
까지

유통

기한

소비기한
2023년 1월 1일 ~

2023.01.01.



소비기한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

소비자 혼란 방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국제 기준으로 경쟁력 강화

유통기한은 판매가 가능한 기한임에도 

불구하고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오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

이 지난 제품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  

고민했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명확히 

섭취 가능 기한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던 

식품폐기물이 감소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향후 10년 간 소비자 7조 3천억 원, 

  산업체 2,200억 원 환경·경제적 편익 증가 예상

  (식품안전정보원, ‘21)

현재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국가 간 동일 

제도 운영으로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8445호, 2021.8.17.) 

개정·공포에 따라 식품 등의 유통기한 날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2023. 01. 01.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유통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소비기한

과학적인 검증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품질안전한계

X 0.6~0.7

품질안전한계

X 0.8~0.9

안전계수

품질

안전계수

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안전한계




